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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스톤 공동채용설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

톤 북쪽에 위치한 앤도버 행정위원(Board of

Selectman)에 출마한 댄고(Daniel Koh, 33)가

기성 정치인들을 제치고 1위로 당선됐다. 지난해

9월 연방의회 3지역구 민주당 경선에서 근소한

145표 차이로 재개표까지 벌인 끝에 패배했던 댄

고는 첫 선출직 선거 승리로 아픔을 씻어냈다. 연

방의회와 타운 행정위원의 차이는 있지만 선거

는 선거였고 승리는 승리였다. 

3월 26일 치러진 앤도버 타운 선거에서 댄고는

총 2757표를 획득해 2229표에 그친 현 타운행정위

원회 의장 알렉스 비스폴리(Alexander Vsipoli)

를 제쳤다. 행정위원 5석중 2석을 뽑는 이번 선거

에서 롤랜드 김(1748표)과

댄고, 앤도버 행정위원 선거 1위로 당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국

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 해외 공동채용설명회를 4월 15일

월요일 케임브리지소재 르메르디언케임브

리지보스톤호텔 (Le Meridian Cambirdge

Boston Hotel)에서 개최한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

자, 박사후과정(Post doc) 등을 대상으로 하

는 이번 채용설명회는 채용설명회(13시~17

시), 홍보발표회(14시~15시)로 진행된다. 

이번 채용설명회 사전등록을 원하는 사람

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채용정보서비스

(https://recruit.nst.re.kr )에서 방명카드 양식

을 다운로드, 작성한 후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관련 문의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

재 개 발 팀  이 미 라 씨 (gri_recruiti-

ng@nst.re.kr)에게 할 수 있다. 

4월 15일 월요일 케임브리지에서 
정부출연기관 채용정보서비스서 등록  

보스톤 평통이 주최한 3.1절 100주년 기념식에는 보스톤지역 3.1절 기념식 사상 가장 많은 30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했다. 16일 토요일 열린 기념식에서 텁스(Tufts) 그라노프 홀 300석 좌석을 메운 한인들

▶▶2면으로 계속

전체 득표의 38.6%인 2,757표로 최다득표 
현 의회의장 비스폴리는 2229표로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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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선출직 선거 승리 댄고, 행정위원 역할에 충실할 것
알렉산더 브롬버그

(415표)는 탈락했다. 

앤도버에 위치한 오크앤아이언 브루잉컴패

니에서 열린 당선파티에 기쁜 얼굴로 나타난

댄고 후보는 “50년전 어부의 섬 제주도에서 할

아버지는 매사추세츠주의 앤도버를 몰랐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건너오는 것을 꿈꿨

다”며 “할아버지(고광림) 아들 하워드고가

1981년 앤도버에서 결혼했고 30년 후 한국 및 레

바논계(Korean_Lebanonese)인 그의 아들이

그들을 대표하게 됐다”고 뜻깊은 가족의 이민

역사를 밝혔다. 

댄고는 “(앤도버 행정위원의 활동을 통해)

워싱턴이 앤도버를 주목하게 만들겠다. 앤도버

를 모델로 만들어 매사추세츠는 물론 미국 그

리고 전세계에 알릴 것이며 유권자의 투표가

결실을 맺도록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라고 의지를 밝혔다. 

선거 결과는 개표 시작 20분이 지난 8시 20분

에 캠프관계자의 발표로 알려졌다. 8시 40분께

당선파티장에 가족들과 함께 등장한 댄고는 지

지자들과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다. 선출직 선

거에서 첫 승리를 거둔 댄고와 아내 에이미 그

리고 지지자들은 그의 승리에 기뻐하고 한마음

으로 환호했다. 댄고는 “나의 능력을 다해 의

회에 봉직하겠다. 이번 선출은 내 생애의 영예

”라고 밝혔다 

댄고는 연설 후 인터뷰에서 최다득표를 한

이유를 묻자 “유권자들은 타운과 타운 지도자

들이 협력해서 타운 주민들을 돕고 보호하길

원했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커

리어였기에 승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다

득표를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그러길 바랬지

만 확신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특별하고 영예

스럽다”고 밝혔다. 

아버지 고경주(하워드 고) 전 MA 보건부 장

관은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버지(고

광림)도 아마 자랑스러워 했을 것이다. 아버지

는 (미국을) 선택했고 사회에 기여하길 원했는

데 댄고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파티에 참석한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민

1세대 버드라 사이어드(Badra Syed, 50)씨는

“앤도버의 다양한 인종의 당선을 원했으며,

젊고 연방하원에 출마했던 경력의 댄고를 지지

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사이어드씨는 “댄고가 일을 잘해내면 사람

들은 그가 성장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며

댄고의 장래를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고경주

전 보건부 차관은 “당장은 현재의 직분에 집

중할 것”이라며 “댄고는 자신이 약속한 일은

모든 것을 바쳐 일한다”이라고 현재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예상했다. 

댄고는 지난해 9월 앤도버 행정위원 선거 출

마를 선언했고 알렉산더 브롬버그는 올해 1월

그리고 올랜드 김은 올해 2월 각각 늦깎이 출마

를 선언했다. 

행정위원회(Board of Selectman):

타운 행정위원회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독특

한 형태의 타운정부 또는 의회다. 특히 타운미

팅(Town Meeting)을 통해 법을 정하고 의사결

정을 하는 타운에서 행정위원회는 행정부의 역

할을 맡는다. 이 경우 타운미팅은 의회의 역할

을 맡게 된다. 행정위원회는 타운 매니저를 임

명해 타운 행정을 돌보게 한다. 앤도버보다 타

운 규모가 큰 곳에서는 보드오브셀렉트맨은 이

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의회의 역할을 맡는다

.

editor@bostonkorea.com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합창단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는 주요 단체장들

▶▶1면에 이어서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9:00AM - 11:00AM     3/16 - 5/25

TimeClass

11:30AM -  1:30PM     3/16 - 5/25

SAT ll  MATH llC

SAT ll Chemistry/AP Chemistry

SAT ll Biology/AP Biology 2:00PM -  4:00PM      3/16 - 5/25

SAT ll MATH lC 5:00PM -  7:00PM      3/16 - 5/25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8:00 AM - 12:00 PMSAT l Prep 7/8 - 7/26   Mon-Fri

TimeClass

4:00 PM -   6:00 PMBiology(Preview) 7/8 - 7/29   Mon/Wed/Fri

1:00 PM -   3:00 PMChemistry(Preview) 7/8 - 7/29   Mon/Wed/Fri

July 2019

8:00 AM - 12:00 PMSAT l Prep 8/5 - 8/23 Mon-Fri

TimeClass

1:00 PM -   3:00 PM
4:00 PM -   6:00 PM

SAT ll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8/5 - 8/23 Mon/Wed/Fri

August 2019

한인 사회The Boston Korea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3

15년째 이어 온 '테이스트 오브 진저’
왜한국레스토랑은 참가 않나?

앤도버 선거 자원봉사 김성혁 대표

한인들 여전히 선거 참여율 저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아시안 아메리칸의 당뇨병 연구기

관인 AADI(Asian American Diabetes

Initiative)의 기금마련 행사 테이스트오

브진저(Taste of Ginger)’가 보스톤 미

술관(MFA)에서 3월 25일 열렸다.

보스톤 최고의 푸드 테이스팅 이벤트

로 알려진 이날 행사는 올해 15년째 이

어온 보스톤의 전통이 되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적은 350여명이 참석

했지만 참가 업체는 31개로 여전했다. 

마이어스 챙(Myers+Chang), 플라우

어 베이커리 카페(Flour Baker Café),

서머쇅(Summer Shack), 창수, 후지

(Fuji at Ink Block), 모던 패스츄리

(Modern Pastry) 등 양식부터 일식, 중

식 등 다양한 음식이 다양한 인종의 참

가자들의 입맛을 즐겁게 했다. 

이렇게 많은 레스토랑 중 안타깝게도

한국 식당은 없었다. 한때 한국식당으

로 유일하게 야수가 수년간 참가해 불고

기와 김치, 잡채를 선보여 외국인들의

인기를 끌었지만 야수는 식당자체가 사

라진지 오래다. 2015년 이래 한국 음식은

테이스트오브진저에서 사라진 상태다.

AADI측은 매년 1월 참가업체의 신

청서를 받으며 참가업체 선정은 선착순

으로 받는다. 특히 그동안 한국 식당의

참가가 없었던 관계로 AADI측은 한국

식당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이벤트의 체어는 레버렛

윙과 한인 오드리 백이 공동으로 맡았다

. 매년 단골 참가하는 이경해 시민협회

장부부 외 린다 챔피언, 그리고 줄리 설

씨가 참가했다. 

주최측인 AADI제 15회 테이스트오

브진저 행사에 모인 당뇨병 연구 후원금

은 $225,000이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AADI는 보스톤 소재 아시안 아메리칸

당뇨병 연구 기관으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건강한 식이요법 및 운동법을 고안

하고, 500개 이상의 소규모 클리닉을 제

공한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북쪽 소재 타운 앤도

버의 투표가 3월 26일 화요일 앤도버

고등학교, 앤도버 중학교, 시니어 센

터에 마련된 3개 투표소에서 진행되

었다.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

표는 투표 당일 자원봉사자로 참가

해 댄고의 피켓을 들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예상

보다 투표율이 저조한 가운데 치뤄

진 이번 선거에서 투표장에 도착하

는 이들이 댄고 후보에 대하여 다수

가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초

반 투표율의 저조함을 염려하였으

나 당선 가능성을 점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는 지난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

선거에서 유력한 당선자로 기대했

던 매사추세츠 제3지구 지역선거구

내의 여론에 반하여 불투명한 재검

표 과정을 거쳐 불과 수십여표 차이

로 타 후보가 당선된 점에 대한 동정

여론과 특히 참신하고 젊은 신인 댄

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보여준

제3지구 유권자들의 민심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댄고의) 지역 사회

에서부터 새로운 정치적 입지를 다

지고 봉사하고자 하는 비전에 찬사

를 보낸다”고 말하고 이번에도 거

의 선거에 참여치 않은 한인 동포들

의 관심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hsb@bostonkorea.com

야수 이래 한인 레스토랑은 몇 년째 전무 아쉬움 

매년 1월 참가업체 신청서 받아 선착순으로 마감 

선거 당일 피켓 자원봉사에 참여한 김성혁 대표 

최초의 아시안계 대선 후보 앤드류 양(Andrew Yang, 위). 앤드류 양의 팬덤은 “양갱(Yang Gang)”으로
불리는 지지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파워볼 잭팟은 위스콘신, 쳄스포드 15만불 당첨 

시민협회 정치인턴 모금만찬6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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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2019 추계 백악관 인턴십 프로그

램(The Fall 2019 White House In-

ternship) 지원이 지난 18일부터 시작

됐다.

지원 마감은 동부시간 기준 5월 3일

이다. 지원전용 웹사이트는 3일 11시

59분까지 오픈되며 웹사이트 주소는

https://apply.whitehouse.gov/intern/

이다.

이번 추계 인턴프로그램은 9월 4일

-12월 6일 3개월간 운영된다. 지원자

격은 인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일자

까지 최소 18세가 되어야 하며 반드시

주어진 인턴십 기간을 모두 채울 수 있

어야 한다. 미국시민만 지원이 가능하

며 학부 혹은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2년제-4년제), 인턴 시작일 기준으로

대학(2년제-4년제)/대학원 졸업 2년

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백악관 인턴십프로그램은 경쟁이

치열하며 지원자들의 공공서비스에

헌신, 커뮤니티 리더십 발휘, 트럼프

행정부 임무 완수의지 등을 기반으로

선정되므로 신청서는 이 같은 내용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내년(2020) 봄 백악관 인턴십 지원

은 7월 1일 시작해 8월 23일 마감이며,

여름 인턴십 지원은 11월 18일 시작해

1월 10일 마감한다. 

이메일 문의

intern_application@who.eop.gov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7억6천8백만달러 파워볼 잭팟

복권은 밀워키 교외에 위치한 위스

콘신에서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

러나 잭팟은 아니지만 매사추세츠에

도 일부 당첨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1개의 15만불 당첨복권과 4개

의 5만불짜리 당첨복권이 매사추세

츠에서 팔렸다. 

매사추세츠 로터리당국에 따르면

15만불 당첨 복권은 챔스포드, 챔스

포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마켓 바스

켓에서 팔렸다

나머지 5만불 당첨 복권은 홀리스

턴, 밀포드, 서거스, 그리고 웨스트브

리지워터 4곳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

났다. 

Holliston Mart, 

815 Washington St., Holliston

Caffe Sorrento, 

143 Central St., Milford

Saugus Town Food Mart, 

480 Lincoln Ave., Saugus

Dutchland Drive Thru, 

501 North Main St., 

West Bridgewater

5만불 당첨은 파워볼과 4개의 넘

버가 일치하면 가능하며 15만불 당첨

은 파워플레이를 선택한 사람이 당

첨된 것이다. 27일 수요일 파워플레

이는 상금 곱하기 3이었기 때문에 15

만불의 당첨금액이 된 것이다. 

이번 파워볼 당첨 번호는 16, 20, 37,

44, 62이었으며 파워볼은 12였다. 

을 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뉴잉글랜드한인미국시민협회

(회장 이경해, 이하 시민협회)가 차

세대 정치인턴 지원을 위한 장학금

모금 만찬을 렉싱턴에 위치한 엘크

스 클럽 (Elks Club)에서 4월 6일 토

요일 오후 6시 개최된다. 

올해 정치인턴 만찬에서는 한인들

에게 익숙한 샘윤 KAA(Korean

Americans in Action) 사무총장이자

전 보스톤시의원이 기조연설을 전달

한다. 

올해로 22년째를 맞는 시민협회

정치인턴장학생 모금 만찬의 참가비

는 지난해 기준 일반인이 $60이며 학

생 및 시니어의 경우는 $30이었다. 올

해 참가비 또한 아직 미정이다. 이 행

사에 대한 문의는 이경해 회장 (508-

962-2689), 혹은 김성군 이사장(617-

799-7033) 에게 할 수 있다. 

이 경 해

시 민 협 회

회장은 “

우리 한인의 권익확보와 정치력 신

장을 위해 미래를 밝힐 젊은정치인

턴 사업 후원에 성원을 보여주길 간

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시: 토요일, 4/6/19, 6시

장소: Lexington Elks Club. 959

Waltham St. Lexington, MA. 

"백악관 인턴 지원하세요"

지원마감 오는 5월3일, 경쟁치열 철저한 준비 필요 

샘윤 KAA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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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가 뉴햄프셔 소재

초코루아 마운틴(Mt. Chocorua,

3478 ft)으로 4월 6일 토요일 정기산

행을 떠난다. 산행지는 당일 날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산행 거리는 왕복 7.6마일이고 산

행시간은 5시간이다. 난이도는 5단

계 척도법 중3.5이다. 

산행 준비물은 겨울산행으로 방

한복, 방풍의, 방한장갑, 고글, 배낭,

등산화착용, 아이젠(Clampons), 겨

울 모자, 스틱, 각반(Gaiters, Spats),

식수와 간편 중식 등이다. 티셔츠

및 청바지 등 면으로 된 옷은 착용을

금지한다. 회비는 20불이며 뉴햄프

셔 2번출구 파크앤라이드에 오전 7

시까지 집결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4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해야 산행이 가능하다. 신

청 및 문의는 617-780-9588 (김혁신

)로 할 수 있다. 

보스톤 산악회 정기 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 노인회가 4월 3일 수

요일 첫째주 사랑방모임을 노스 앤

도버에 위치한 다문화 선교회(57

Peters St., N. Andover, MA)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랑방 모입은 9시 커피타

임 사귐의 시간부터 시작 난타, 요가

, 특별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12시

점심 식사 후 1시부터는 바둑 ,탁구

,가라오케 등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

다. bostonkorean@hotmail.com

노인회 4월 3일 첫째주 사랑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가야금 연주자 김도연 씨와 피아니스

트 한쿠스 네츠키(Hankus Netsky) 교

수가 한국 민속음악, 유대 음악, 재즈,

자작곡 등의 다양한 음악을 함께 연주

하는 콘서트 <Mixin’ it Up>이 3월 30

일(토) 오후 3시에 뉴튼에 위치한 엘리

어트 교회에서 열린다.

김도연씨는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

업한 후 도미하여, 뉴잉글랜드 음악원

(NEC)에서 즉흥음악 전공으로 석사

및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보스

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이다. 재즈 피아니스트 체이스

모린과 결성한 듀오 ‘가피(Gapi)’의

첫 번째 앨범이 2018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 크로스오버 부 문의 올

해의 앨범에 후보로 선정되어 한국에

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국 악기인 가야금으로 새로운 분

야를 개척해 나가며 미국 내의 여러 대

학교에서 초청받아 연주와 강의를 하

였고, 최근에는 보스톤의 유서깊은 세

인트 보톨프 클럽 재단으로부터 유망

신예 음악가로 선정되었다.

피아니스트 한쿠스 네츠키 교수는

현재 뉴잉글랜드음악원의 현대 즉흥음

악과에서 공동 학장을 맡고 있다. 세계

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펄만의

유대 음악 프로젝트인 ‘Eternal

Echoes’와  ‘In the Fiddler’s

House’ 프로젝트에서 음악감독을 맡

았다. 클레즈머 컨서바토리 밴드의 창

립자이자 디렉터이기도 하며, 2013년에

는 동유럽의 유대 음악을 알리고 전파

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워드 50 어워

드’를 수상하였다.

텔로니어스 멍크, 듀크 엘링턴, 랜디

웨스턴 등 알려진 재즈 작곡가들의 작

품과 한국 음악을 바탕으로 한 즉흥 연

주, 유대 음악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연주된다. 학생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국 음악과 재즈 및 유대 음악 연주회 

김도연과 한쿠스 네츠키 연주회 

Mixin’ it Up
연주자: 김도연(가야금), 한쿠스 네츠키(피아노, 아코디언)
날짜: 2019년 3월 30일(토) 오후 3시
장소: Eliot Church of Newton UCC (474 Centre St., Newton, MA)
입장료: 일반 $20, 학생 무료
문의: info@kcsboston.org, 781-223-4411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   인   회   계   사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정 진 수

CPA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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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하는 할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보스톤 한인 합창단(BKS, Boston Korean

Singers)은 은퇴한 수녀님들과 할머님들을 뵈러 Framingham에 자리

잡은 Bethany Health Care Center를 찾았다. 전날 밤에 내린, 아마도

이번 겨울을 보내는 마지막 눈이 어느새 녹아버린 화창한 한낮에 하

나 둘씩 우리 BKS 멤버들은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작년과 달리 더 넓

은 공연장에 훌륭한 음향 시스템까지 갖춰진 모습에 다들 약간의 흥

분과 기대로 청중들을 만나게 되었다. 

박수치기 위해 손을 들어올리는 것도 힘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고, 공연 시작 30분도 더 전에 와서 리허설부터 진지하게

감상해주신 분들도 여럿이어서 긴장하며 준비를 하던 차에, 우리가 너

무 굳어 있었나 보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권정

규 지휘자가 갑자기 소리를 낮추어 모두를 향해 얘기하기를, 웃읍시

다! 수녀님들과 할머님들은 우리가 리허설하는 모습만 보고도 좋아하

시고 웃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으니 지휘자

가 보기에 걱정이 되었나 보다. 덕분에 긴장을 푼 우리도 지휘자님이

제일 심각하시다고 농을 던지며 다 함께 준비 완료!

뛰어난 현대 작곡가 중의 한 사람인 Bob Chilcott의 재즈미사곡 중

Kyrie와 Sanctus, 그리고 Benedictus로 공연의 문을 열고, 남성들만의

중창으로 뒤를 이었으며 초중고 학생들의 멋진 공연과 귀에 익숙한

Abba의 Thank you for the music을 부른 여성 중창 역시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후반부에는 널리 알려진 성가들을 포함하여 영어 가

사 노래들을 불렀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는 등 함께 하나되는 모

습을 보니 더욱 흐뭇하였다. 대표적인 한국 가곡과 성가를 부를 때에

는 더욱 짙은 감성이 묻어나와 사회자마저 그 감동을 표현하기도 하

였다. 

두 달 남짓 매주 연습을 하며 이 날을 준비해왔고, 1년만에 또 반가

운 분들을 뵐 생각에 들뜨기도 하였으며, 봉사 공연이라는 좋은 취지

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대했던 공연이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봉사하러 갔다가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욱 치유되고 가슴 벅차오르는

큰 감동을 선사받고 돌아오게 된 뜻깊고, 즐거운 그런 하루였다. 

공연자들 가족까지 포함하여 대략 80여명이 넘는 청중들과 우리

BKS 멤버들이 모두 하나가 된 이 날 공연장에는 따뜻한 봄날 햇살의

기운이 가득하였으며, 한 해를 또 기다려야 한다는게 너무 아쉽다는

한 수녀님의 말씀에 더욱 힘을 얻어 공연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기쁨

과 아쉬움으로 가득하였다. 

나야말로 손꼽아 기다리게 될 내년 3월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

어진다. 내 마음엔 봄기운이 이미 완연하다…

보스톤한인합창단 

보스톤한인합창단은 노래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남성

합창반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반, BKS 여성합창반은 금요일 오전 10

시 반, 청소년 반은 토요일 오후 3시 반에 모여 배우고 있다. 올해부터

기초반도 신설되어 화요일 저녁7시 반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BKS

혼성 합창단은 격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리허설을 가진다. 리허설과

수업은 웰즐리 힐즈 소재 보스톤 멘토스 음악원에서 이루어지며, 다

음 봉사 활동과 공연을 준비할 예정이다. 클래스는 수시 등록 가능하

며, BKS 합창단은 6월 중순부터 하반기 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보스톤 멘토스 음악원, 617-218-7555 / 

bomentorsmusic@gmail.com

재즈미사, 한국가곡, 성가, 등 남성, 여성, 청소년, 혼성 합창으로

Bethany Health Care Center 공연 후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화

제가 되고 있는 첨단 최신정보를 전문가

를 통해 알아보는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

나가 4월 6일 오후 3시 MIT 스테이타센

터(Stata Center)에서 개최된다.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회장 윤상래)

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나노

기술과 폐암치료다. MIT에서 특허받은

나노기술을 적용한 금속 제작을 연구하

고 있는 소강표 박사와 얀센에 1조4천억

기술수출 대박을 터트린 제노스코

(Genesco)의 고종성 대표, 그리고 MGH

에서 방사선을 통한 폐암치료를 평생을

연구해온 최찬혁 박사가 연사로 나선다. 

나노기술 개발과정, 폐암치료 신약 개

발과정, 방사선 폐암치료 과정을 현장에

서 이끌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드믄 기회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홍

보국도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이 참석하여 소중한 정보를 얻기를 바

란다”고 당부한다. 세미나 후에 저녁식

사까지 제공되므로 첨단의 정보 지식은

물론, 배까지 채울 수 있다. 문의는 윤상

래 회장(978-835-0100)에게 할 수 있다. 

일시 : 4월 6일 토요일 오후 3-5시 

장소 : MIT Stata Center : 

31 Vassar St. Cambridge, MA 02139

bostonkorean@hotmail.com

첨단 나노공정, 

신약개발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서울대 동창회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소강표 박사-나노공정, 
고종성, 최찬혁 박사 폐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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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오바마케어의 매사추세츠 버전

인 커넥터케어(ConnectorCare)가입

자가 282,000명으로 13년 최고치를 기

록했으나 한인 가입자는 지난해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8년 헬스커넥터 보험을 이용한

한인들은 총 1895명이었지만 지난 1

월 23일 마감된 2019년 헬스커넥터 보

험 가입자는 1411명으로 약 500여명

(25%) 감소했다. 또한 올해 가입자 중

51명은 단지 덴탈 보험만 가입한 상태

다. 

특히 올해부터 오바마케어는 보험

가입의무조항이 올해부터 폐지되면

서 일부 건강한 한인들의 경우 건강

보험 가입 기피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여전히 의

무조항이 적용되며 건강보험 미가입

시 최대 1천불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연방빈곤선 300% 이상의 소득자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부는 벌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벌금을 떠나 병원비로 인한

개인 파산이 가장 많은 미국인 것을

고려했을 때 커넥터케어 가입은 중저

소득층 한인들의 경우 거의 필수적이

므로 그 수는 많지 않다. 실제 2018년

가입자 중 세금크레딧만 받거나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커넥터케어 가입자

수는 585명이었으나 지난 12월까지

473명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이었다. 

결국 400여명의 한인들이 2019년 들

어 감소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 제이슨 레퍼츠 헬

스커넥터 대변인은 “커넥터케어 공

개등록에서 특정 민족을 표시하는 것

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이메일 답변에서

추정했다. 

그렇지만 2019년 공개등록 이전에

도 가입시 해당 민족을 표시하는 것

은 항상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 갑자기 많은 한인들이 표기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

도 있다. 

결국 나머지 건강보험 이탈 한인들

은 직장을 잡아 직장보험을 가입했거

나 아니면 타주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커넥터케어(ConnectorCare)는 실

버보험플랜으로 4인가족 기준 연소

득 $75,300(연방빈곤선 300%이하)의

중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실버보험플랜은 디덕터블이 없으며

코페이먼트와 코인슈어런스 의사진

료비 등이 아주 저렴하거나 거의 없

다.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 중 가장

필수적인 커버리지 옵션을 만족하는

플랜만 인정하며 플래티넘, 골드, 실

버, 브론즈 등 4가지 플랜을 선택하도

록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케넥터케어 건강보험

료가 저렴한 이유는 연방정부 오바마

케어의 세금크레딧에 덧붙여 매사추

세츠 주정부의 세금크레딧이 더 보조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사추세츠

커넥터케어 건강보험은 미국내 최고

라 할 수 있다.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400%이하(4

인가족 기준 $100,400)인 경우도 연방

정부의 텍스크레딧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텍스 크레딧 정도는 소

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험료는

커넥터케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 연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

텍스크레딧을 받을 수는 없지만 여전

히 헬스커넥터를 통해 보험플랜 구입

이 가능하다. 

매사추세츠헬스커넥터(MA

Health Connector)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총 매

사추세츠 한인수는 1895명이었다. 이

중 1310명은 커넥터케어를 이용했으

며 143명은 텍스크레딧을 받았다. 하

지만 전혀 정부보조를 받지 않고 헬

스케넥터를 이용해 건강보험을 구입

한 한인들은 442명에 달했다. 

hsb@bostonkorea.com

The Boston Korea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7한인 사회

한인 가입자 올해 들어 500여명 대폭 감소 
커넥터케어 수혜대상 한인들 대거 이탈 
커넥터케어 가입자 282,000명 13년 최고치 

매스커넥터 건강보험 사상최대 가입
한인 가입자는 되려 지난해보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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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주택가격이 매년 치솟고 있는 보

스톤 인근에서 평균적인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약 107,000을 벌어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기지 정보 웹사이트인 HSH.com

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보스톤 인근 지

역에 평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106,790을 벌어야 했다. 이는 46만불의

주택에 20퍼센트를 다운했을 때의 연봉

이다. 만약 10%만 다운하는 경우 필요

한 연봉은 연 $123,000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주택가격, 해당 지

역 재산세(property taxes), 그리고 주택

소유자 보험료 등을 종합해 얼마를 벌

어야 구입이 가능한지를 계산했다. 보

스톤 지역의 수치는 미국내 전체에서 5

위에 해당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은 평균연봉

$254,835을 벌어야 해 가장 집을 구입하

기 어려운 곳으로 조사됐다. 산호세는

물론 샌프란시스코도 $198,978의 연봉

이 있어야 주택 구입이 가능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샌디에이고, 로스엔

젤리스가 뒤를 이었고 보스톤, 뉴욕, 시

애틀, 워싱턴DC, 댄버 순으로 이어졌다

. 

가장 집을 사기 쉬운 곳은 피츠버그

로 $37,659만 벌어도 주택 구입이 가능했

다. 뒤를 이어 클리블랜드, 오클라호마,

멤피스 등이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는 2018년 3분기에 비해 주택가격이 하

락했지만 보스톤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

역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호세는 유

일하게 지난해에 비해 주택가격이 떨어

진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미국내 1위를

차지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보스톤 주택 구입하려면 10만불 이상 벌어야 

Unite Boston. 문화나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 모임을 갖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전국의 2월 주택판매가 크게 늘

어났다. NAR(미국부동산협회)

가 2월 전국 기존주택 판매는 551

만채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주택시장의 거래량은 통상 기

존주택(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90%, 신규주택 10% 비율로 구성

된다.

2월 전국 기존주택 판매치는 전

월 대비 58만채가 늘어 11.8% 증가

한 것이다. 이는 2018년 4월부터 이

어져 온 부진한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510만채를 크게 웃도는 수

치로, 상승률로는 2015년 12월 이

후 3년여만의 최대폭이라고 월스

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월의 데이

터는 너무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

에 당분간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

고 전했다.

NAR은 2월의 주택판매 급증

세는 모기지 금리의 하락과 소득,

소비자신뢰지수의 상승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또한 연준의 금리 동결 정책이

주택시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

용하고 있다는 것이 NAR의 평가

다.

판매 급증의 일등공신은 모기

지 금리 하락이다. 모기지 금리 하

락은 주택시장에 금리 부담을 크

게 낮췄다. 30년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18년 11월 5%를 웃돌았

지만 그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추

세다. 지난 2월의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는 4.37%로 전월의

4.46%보다 낮아졌다.

전국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멈

췄지만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주택거래 증가에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 주

택가격지수인 케이스-쉴러지수

(20개 대도시 기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대의 증가율을 유지

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미국

RCA 상업용부동산지수는 2019년

1월 114.7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

를 경신했다.

NAR측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

은 전반적으로 약세국면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 부동산 시장은 상

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부

동산 시장은 기초가 튼튼하며, 금

리 하락까지 더해져 시장의 조정

은 당초 예상보다 더 완만할 것으

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2월 전국 주택 매매 중간가는 24

만9500달러로 확인됐다. 이는 1년

전의 24만800달러에서 3.6% 상승

한 것이다.

2월 말까지 집계된 주택 매물은

163만 채로 한 달 전에 기록한 159

만 채보다 소폭 증가했다. 1년 전

에 기록한 158만 채와 비교하면

3.2% 늘었다.

거래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

주택물량은 3.5개월치로 파악됐

다. 

미국 주택거래량, 
예상깨고 '깜짝' 반등
2월 기준 기존주택 551만채 판매



The Boston Korea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9패밀리

아이들의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5가지 방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조기부터 아이들의 좋은 치

아건강 습관형성을 위해 매사추세

츠 치과의협회는 부모들과 교사들

에게 5가지 팁을 제안했다. 

아이들의 치아 건강은 태어날 날

부터 시작이다. 아이가 태어나자마

자부터 우유 또는 젖을 먹고난후 깨

끗한 거즈로 아이의 잇몸을 닦아주

어야 한다. 6개월에서 1년사이 첫 이

가 나오자마자부터 부드로운 칫솔

과 물로 아이의 치아를 닦아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치아는 하루에 최소 2

번 닦아야 한다. 아이들이 충분히 칫

솔질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부모가

아이들의 치아를 닦아야 한다. 염소

가 들은 치약과 부드로운 칫솔을 사

용해야 한다. 다만 칫솔질으로만은

음식물과 플래그를 모두 제거할 수

없으므로 플로싱이 중요하다. 플로

싱은 이 사이가 붙어있는 경우 반드

시 필요하다. 4살정도부터 이들이 붙

기 시작하므로 필수적이며 민트 맛

이 나는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정 음식과 음료는 이에 특히 더

나쁘다. 거미 웜, 리코라이스, 프룻

스낵과 같은 끈적끈적한 캔디와 스

낵 그리고 심지어는 건포도도 당도

가 높아 충치 생산을 유발한다. 소다

수와 스포츠 드링크의 과다한 복용

도 충치를 유발하므로 아이들은 물

또는 저지방 우류 그리고 천연주스

를 마셔야 한다. 설탕이 많은 껌도 주

의해야 한다. 껌을 앂게 한다면 슈가

프리여야 한다. 최고의 껌은 자일리

톨이다. 

엄지손가락을 빨거나 젖꼭지 사

용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정

상적이고 일반적인 습관으로 아이

와 토들러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달

랠 수 있다. 2-4살 정도면 엄지를 빠

는 것을 멈춘다. 이 습관이 이나 턱에

크게 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장기간 동안 엄지를 빨거나 젖꼭지

를 사용하는 경우 위 앞니를 앞으로

밀어 적절하게 들어오지 않게 만든

다 칭찬, 스티커 등의 긍정적인 방법

을 통해 아이들을 달래야 한다. 강압

적이고 부정정인 강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정기적인 치과검진은 큰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치과 검진

을 통해 아이들의 이가 적절하게 나

오고 썩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핵

심적이다. 아이들은 6개월에 한번씩

검사하고 클리닝을 해야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미소아치과학회와 미

소아학회는 모두 아이들의 첫번째

치과 검진을 첫니가 나온 6개월 후

또는 1살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그보다 이전

이라도 치과의를 찾아야 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 비행기가 도착

하자 마자 우버나 리프트를 불러

저렴한 가격에 행선지로 향했던

편리함이 곧 바뀌게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우버 등을 이용할 때 비용

을 더 부담해야 하며 또 우버 서비

스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걸어

야 할 수도 있게 됐다. 

로건공항을 관리하는 매스포트

(Massport)는 우버와 리프트로 인

해 공항 통행량이 급증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매스포트는 현재 공항에서 우버

를 이용시 추가로 부과하던 공항

이용료를 현재의 $3.25에서 $5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우버택시

가 아닌 우버 풀을 이용시에는 이

용료는 $2.50으로 인하된다. 

매스포트는 또한 현재 각 터미

널에 설정된 우버 등 라이드쉐어

드롭오프 및 픽업 장소를 센트럴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우버를 이용하

기 위해서는 좀더 많이 걸어야 하

거나 셔틀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

게 된다. 그러나 현재 드롭오프 픽

업장소는 지붕이 없는 곳에 마련

되어 있어 우천시나 악천후일 경

우에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는 장점도 있다. 

매스포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신규 조치로 최대 3백만 통

행량을 줄여 공항 이용객들의 편

리는 물론 오염 배출도 줄일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스포트는 “픽업장소를 센트

럴 주차장으로 옮기므로 해서 우

버 등 교통네트워크회사(TNC)

드라이버가 승객을 드롭오프하고

픽업을 기다리는 승객을 매치하

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

하고 “지금처럼 지붕이 없는 픽

업 드롭오프 장소보다 센트럴 주

차장처럼 실내에서 좀더 짧은 시

간내에 픽업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매스포트 이사회는 4월 이에 대

해 결정할 계획이다. 

hsb@bostonkorea.com

우버, 리프트 공항 픽업
드롭오프비용 인상돼나 
매스포트 우버등에 공항이용료 $5로 인상 



10 The Boston Korea2019년 3월 29일 금요일 광고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전국 프랜차이즈 Subway 보스턴 남쪽, 연매상
:$395,000 매매가격:$140,000 ($7,500 - 한
번 내는 이전비 포함), 대학교 근처
훈련, 소유자 20+ 년 경영후 은퇴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0M, 매매가격 $640k
풀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아주고급동네
연매상 $80,000 좋은 랜트

프래밍험 지역: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급매매, 매드포드/섬머빌 세탁소
연매상: $110,000, 좋은 매매가격: $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급매매,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
연매상 $265,000, 좋은 매매 가격 $200,000
고급 동네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턴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턴 남서쪽, 내일 + 스킨 살롱: 연매상

$250,000 + 온라인 화장품 세일 ($40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랜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오너파이넨스고려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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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지

난달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용의자들이 북한 핵무기와 관련한 정보

를 찾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페인 유력 일간지 엘 파이스는 28

일(현지시간) 수사 내용을 담은 스페인

고등법원 공개문서와 수사당국 취재원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

회담 닷새 전인 지난 2월 22일 스페인 주

재 북한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해 공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문은 10명의 용의자들이 북한 대사

관에 침입해 직원들을 폭행하고, 컴퓨

터와 USB, 보안 이미지가 포함된 하드

드라이브, 휴대전화 등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초소형 카메라로 그들의

활동을 촬영했으며, 이는 침입을 지시

하고 자금을 댄 '누군가'에게 증거로 제

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인 경찰 관계자는 이 동영상은

대사관 침입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

힌 반 북한단체 '자유조선'이 최근 공개

한 동영상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조선은 최근 '조국 땅'에서라며

한 남성이 벽에 걸린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떼어 바닥에 내던지는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스페인 대사관

침입 당시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돼

왔다.엘 파이스는 수사 상황을 잘 아는

취재원을 인용해, 이번 침입 용의자들

의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 창'이 '북한 (

출신) 용병'으로, 멕시코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35세인 홍 창은 여러 개의 '수상한' 기

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러 정보기관

과 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수사당국은 현재 홍 창이 스

페인 외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북한 관

련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마드리드 북한대사관 인근에

서 홍 창이 가명으로 갖고 있던 이탈리

아 운전면허를 발견했다.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조성길 전 대

사대리는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해 11월

초순에 가족과 함께 북한대사관에서 이

탈해 종적을 감추고 서방에 망명을 요

청한 것으로 알려진 뒤 현재까지 행방

이 묘연한 상태다.

홍 창은 또 2월 27일 주스페인 북한대

사관에서 취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접촉했고, 침

입자 중 2명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과 연계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번 침입이 상당한 자금과

준비를 필요로 하는 계획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수사당국은 침입자들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

를 찾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9월까지 스페인 주재 북한대

사였던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

별대표는 현재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

김혁철 특별대표는 외무성의 전략통

으로 오래전부터 핵 문제에 대한 전문

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pdhis959@yna.co.kr

스페인 일간지 "북대사관 침입자, 
핵무기 정보 찾으려 했다"
"침입 지시한 배후에 제공하기 위해 '증거용 동영상' 촬영"

스페인 엘스파이스 보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의 정문(위쪽 사진)과 외부 전경(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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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윌

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민주당 하

원이 제시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 전문 제출 마감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지

도 않을 것으로 보여 갈수록 의회가

법무부에 소환장을 발부할 가능성

이 커진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민주)은 이날 바 장관과 한 전화 통

화에서 그는 의회가 수사 보고서를

볼 때까지는 "몇 주가 걸릴 것"이라

고 했다면서 "법무부는 우리가 제시

한 4월2일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 장관이 완전한 수사 보고서

를 의회와 국민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드럽게 말하자면, 우

리는 이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다

.

내들러 위원장은 4월2일은 "우리

가 확고하게 정한 기간이며 진지하

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 보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

무부에 소환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4일 바 장관은 미 상·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4쪽 분량 서

한에서 로버트 뮬러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공모 증거 없음'이

라는 결론으로 종결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를 가리지 않고 법무부에 판단을 넘

겼는데, 바 장관은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과 의논한 결과 대통

령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 바로가기

이에 대해 내들러 위원장은 "보

고서는 수백페이지 분량"이라며 "

민주당은 바 장관의 평가에 동의하

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

인 내용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

해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우

리는 바 장관에 이어 뮬러(의 증언)

를 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y@news1.kr

"뮬러 보고서 4월2일까지 
의회 제출 안 될 것"

윌리엄 바 법부장관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

이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외교 및 대외원조 예산 삭감안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

간) 보도했다.

여야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삭감 제안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맞서며 백악관과 예산 싸움을 벌

일 발판을 구축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내 공화당 서열 1

위인 할 로저스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

령의 예산 감축안을 검토한 후 "실망스

럽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무부의

관련 예산은 1년 전보다 110억달러 줄어

든 400억달러다.

로저스 의원은 외교와 대외원조 지출

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니타 로위 하원 세출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감축안

을 거부했다. 

로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

권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외교

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위원

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제안된 예

산안이 아시아, 미주, 유럽, 중남미 등의

분쟁 지역에서의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아시아 침략

확대에 대응하고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

한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을 겨냥한 시

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국무부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제안의 내용

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인도•태평

양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

은 유럽,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

서 러시아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항하

는 것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악당들에 대

한 국무부 자체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

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예산이 북한과

핵 프로그램 중단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에서의 이란의 활동을 저지한

은 데도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폼페이오 장관은 "제안된 예산안으

로 국내외에서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과 가치를 증진하며, 해외의

우방과 파트너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안된 예산안이 최

대 5억달러를 해외원조 계좌로 송금하

는 것을 포함해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재가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군과 미국-

멕시코 국경장벽에 미국 국민들이 낸 세

금을 더 많이 쓰겠다고 하는 것이다. 동

시에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예산안은 의회에

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로이스 프란켈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은 당혹스럽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로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프란켈 의원

은 전날 낙태 지지 단체에 대한 자금 지

원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폼페이

오 장관의 낙태방지 정책을 날카롭게 비

판한 바 있다. 

프란켈 의원은 "당신의 예산과 행동

은 전 세계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고 말

했다.

공화당 위원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낙

태방지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마

르타 로비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

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cenes@news1.kr

하원, 트럼프 외교,대외원조비 
삭감 예산안 비난

"예산 삭감하면 국가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어"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러시

아 스캔들'에서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국민 의무 의료보험제

도인 '오바마케어'(ACA•적정부담보험

법)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트럼프 행

정부는 ACA 완전 폐지 방침을 재차 분

명히 했다. 

26일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공

화당은 이제 '건강보험의 당'이 될 것"이

라고 밝혔다. 그는 트윗에 이어 공화당

상원의원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보다시

피 공화당은 이제 건강보험 정당으로 알

려질 것"이라며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

이는 법무부가 전날 항소심 법원에

ACA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서를 제출한데 이어서 나온 발언으로,

ACA를 쟁점화해 공화당을 결집하겠다

는 의도로 해석된다. 켈리앤 콘웨이 백

악관 선임고문도 "이것(ACA)은 미국

인들을 위한 마법의 묘약이 아니다"라

며 ACA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거들었

다.

공화당 다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

령이 ACA를 처음 제정했을 때부터 이

에 반대해왔다.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

에 증세가 필요한 데다가 고용주 부담이

늘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공

약으로 "ACA를 뒤집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ACA 폐지 노력은 당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한 반대 의견이 나

오면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수차례

좌절됐다. 작년 세상을 떠난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아리조나•공화)도 ACA

폐지를 반대했었다.

이후 ACA 공방은 텍사스와 위스콘

신 등 몇몇 공화당이 이끄는 주 법무장

관과 주지사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으로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ACA의 '전 국민의 의무 가입'이란 조항

을 근거로 이 제도 나머지 역시 모두 위

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뒤 법무부는 ACA에 대해 더 강

경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당초

ACA의 일부는 지지한다고 말했던 법

무부가 이를 번복하고 '연방지법 판결을

전적으로 찬성하며 ACA를 완전히 폐

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항소심 법원에

밝힌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법무부의 결

정은 법률 전문가들이 내린 법적 결정이

라고 설명했다. 콘웨이 보좌관은 "법무

부는 행정부 부처 중 하나이며, 대통령

은 법무부를 믿고 옳은 일을 한다"고 말

했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법무부의

ACA 폐지 의견을 비난하며 즉각 반발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선거 전

공화당은 건강보험에 찬성하는 척하는

광고를 내보내더니 오늘은 새로운 메시

지를 들고 왔다"며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USA투데이는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종료로 위험에서 물러난 트럼프 대

통령이 오래된 싸움을 재개하고 있다면

서 "그러나 지난 중간선거에서 ACA 폐

지 역풍으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

를 잃었다고 보는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의문을 품고 있

다"고 전했다.

제스 퍼거슨 민주당 전략가는 "공화

당원들은 건강보험이란 상처에 딱지를

붙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다시 반창고

를 떼 버렸다"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성

과 없는 수사 종료에 실망하고 정치 의

제를 바꾸고 싶어 하는 민주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sy@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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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트럼프 "공화당은 이제 건강보험 정당"

ACA 쟁점 삼아 공화당 결집…민주당에게도 주요 어젠다 될듯

종교적 이유로 예방접종 받지 않은 미성년자 27%

스티브 킹 공화당 하원의원

(서울 =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뉴욕주의 라크랜드 카운티가

26일(현지시간) 홍역으로 인해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공공장소 출입

이 금지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라크랜드 카

운티는 "홍역 창궐을 막고 의료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이

들과 너무 어려 예방접종을 받지 못

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

을 다해야 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

했다. 

라크랜드 카운티 관계자들은 '공

공장소'에 대해 10명 이상이 운집하

는 모든 장소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사태는 이날 자정부터

30일 동안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

서 일부 지역에서 홍역이 발생한 뒤

나온 가장 급진적인 조치라고 통신

은 평가했다.

30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로클랜드 카운티에서만 홍역 판정

을 받은 이가 153명에 달했다. 그중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종교적인 이

유로 예방접종을 반대한 유대인이

많은 지역이다. 

데이는 예방접종 캠페인이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됐지만 1~18세 사

이의 미성년자 중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이 27%에 달한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보건팀이 홍역에 걸

린 이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우리는 예방 접종을 받을 생각이 없

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는 받아들

일 수 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

판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

해서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지만

뉴욕주를 포함한 47개 주에서는 종

교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를 인정하고 있다. 

ungaungae@news1.kr

뉴욕 라크랜드, 홍역 비상

감염자 153명 사태 심각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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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투

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수많은 사상자를 낸 보

잉 항공기의 이륙금지 조치가 항공 산업

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이라고 28일(현지시간) 내다봤다. 

이날 버핏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

에서 "분명히 보잉은 매우 신속하게 해

야 할 일이 많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항공 산업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

서웨이는 미국 4대 항공사인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아메리칸 항공의 최대 주주다. 버크셔

는 지난 12월31일 기준으로 보잉 주식은

갖고 있지 않다.

버핏 회장은 항공업계의 안전기록이

워낙 좋아서 보험 금리가 낮아진 것을

근거로 항공산업에 대한 안전성을 자신

했다. 그는 "우리는 보험도 팔았는데 항

공업계가 너무 안전했기 때문에 지금까

지 금리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델타는 보잉 737 맥스 항공기를 보유

하지 않았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총

750개 중 34대, 아메리칸 항공은 950여 대

중에 24대가 737 맥스다. 이들 항공사는

연방정부의 보잉 737맥스 이륙금지 조

치에 따라 여행자들의 예약을 취소했다

.

지난 3월10일 에티오피아 항공의 보

잉 737 맥스 8의 추락 사고로 탑승한 157

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의 보잉 737 맥

스 8도 추락해 189명이 사망했다. 이로

인해 보잉 737 맥스 8의 안전성과 보잉의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항

공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다.

ungaungae@news1.kr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스티

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9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미•

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건설적으로 마

쳤다"고 평가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협상을 마치고

트위터를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베이징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다음 주 중요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워싱턴을 찾는 류허(劉鶴) 중국 부총리

를 맞이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므누신 장관은 중국 측 무

역협상단과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에 게

시했다.

이날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

표는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베

이징에서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

석 간의 3월 말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 협상단과 대면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중국 협상단과 만나기 전 호텔을

떠나며 취재진과 만나 "지난 밤 아주 생

산적인 업무만찬을 했다. 오늘 만남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업무만찬에서 므누신 장관이 어떤 인물

을 만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ungaungae@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버

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회고록 '비커밍'(Becom-

ing)이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자서전이

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판사 펭귄랜덤하우스는 "비커

밍은 작년 11월 출간 이후 여태까지

1000만부 가까이 판매됐다"면서 "미

셸 여사의 회고록은 이 분야 판매 기

록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

수치에는 인쇄본과 전자책, 오디오

북 등 전 세계에서 팔린 모든 사본이

포함됐다.

펭귄랜덤하우스 지분을 보유한

독일 미디어•서비스 기업 베텔스만

의 토마스 라브 최고경영자(CEO)

는 "우리는 이 책이 역사상 가장 성

공적인 회고록이 될 것이라고 믿는

다"고 말했다.

비커밍은 출간 당일 72만5000여권

이 판매됐고 북미 지역에서 2주 만에

200만권 판매되면서 2018년 베스트

셀러로 자리 잡았다. 이전 영부인들

이 쓴 회고록의 판매 속도를 훨씬 뛰

어넘는 것으로,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렸다.

시장조사업체 닐슨과 NPD는 "비

커밍의 전 세계 도서 판매량을 추적

하지 않기 때문에 비커밍이 어떤 판

매 기록을 깨뜨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NPD는 "지난

2004년부터 미국 내 도서 판매를 추

적한 이래, 비커밍은 현재 엘리자베

스 길버트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

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회고록

"이라고 덧붙였다.

미셸 여사는 비커밍에서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보낸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남편인 오바마 전 대통령

과의 만남, 결혼과 두 딸의 출산, 영

부인으로서의 경험, 백악관에서의

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지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

럼프 당시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

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고 고백하기

도 했다.

포춘은 "비커밍은 오바마 부부가

지난 2017년 출판사와 맺은 6000만달

러(약 681억원) 판권 계약 중 첫 번째

였다"며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

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자서전도

올해 말 발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sy@news.kr

미셸 오바마 '비커밍', 날개 

돋친듯 팔렸다…1천만부 돌파

므누신 재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건설적"

항공주 보유 버핏 
보잉, 항공산업에 장기적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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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수사외압' 재수사 착수…성패 좌우할 쟁점은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대검

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의 재수사를 담당할 '검찰 과거사위

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

환섭 청주지검장)을 29일 발족하면

서 수사에 착수했다. 

4년 여 만에 이뤄지는 세번째 수사

에서 수사단은 일단 김 전 차관의 뇌

물혐의와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

석실의 수사 외압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와 뇌물

죄 구성요건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과거사위원회의 추가

재수사 권고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어

느 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지도 주목

된다.  

◇공소시효는 뇌물 수뢰액·시점에

달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먼

저 공소시효부터 해결해야 한다. 공

소시효 도과 여부는 뇌물액수, 수수

시기에 달렸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대검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 외에

구체적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단지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부연했을 뿐이다.

앞으로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의 수

뢰액이 3000만원을 넘긴다는 것이 밝

혀지면 특정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

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처벌이 가

능해진다. 물론 그 시점은 2009~2012

년이다. 

일 부  금 품 의  수 수  시 점 이

2005~2008년에 있다면 2009~2012년

에 받은 금품과 같은 청탁으로 연결

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범죄 행위가 종료됐을 때 포

괄일죄의 공소시효를 시작하는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러나 포괄일죄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일죄가 되

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의 시간적 연

속성·단일성·피해 법익의 동일성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인정받아야 한

다. 한편 2006~2008년 일어난 성접대

의 경우는 액수 산정이 어려워 공소

시효가 7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되

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뇌물죄 구성요건 '대가성'…윤중

천의 입 주목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

성△대가성△명시적 청탁 등도 밝혀

야 한다. 

윤씨는 2007~2012년 건설사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

됐다. 이 사건을 포함해 윤씨가 관련

된 형사 사건에서 고위 검사였던 김

전 차관이 연루됐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 증거가 확보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져야만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

피해여성의 진술이 있다고 했다. 하

지만 이것만으론 혐의 입증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초동 A변호사는 "뇌물죄는 공

여한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하면 인정되는 특수성이 있다"

며 "윤씨가 뇌물을 준 시기와 구체적

인 이유, 실제 그 사안이 뇌물 공여 이

후 어떻게 됐는지까지 모조리 털어놓

을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대가성이 없는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만 밝혀온 윤씨의

향후 진술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규명이 약해도 고위 공직자가 재임

중 돈을 받으면 뇌물로 인정하는 '포

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

론된다. 포괄적 뇌물죄는 1995년 대

법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

자금 사건에서 첫 인정한 뒤 전직 대

통령 사건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 

그러나 차관에 아직 지명도 되지

않은 검사에게 '보험 성격의 뇌물죄'

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

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포괄적 뇌

물 법리를 적용해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다시 등장한 '직권남용죄'…민정

수석실 외압 입증될까 

한편 김 전 차관과 함께 수사 대상

에 오른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

석이었던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

과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김앤

장)는 수사에 외압을 끼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사위에 따르

면 이들은 △김학의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질책 △수사 지휘라인 부당 인

사조치 △'김학의 동영상' 감정하는

국과수에 행정관 파견 등으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 

곽 의원 등은 경찰 질책 사실을 두

고 "경찰이 내사 중이 아니라고 '허위

보고'를 해서 문책했다"고 해명했지

만 최근 경찰이 청와대에 내사 사실

을 미리 알렸다는 여러 진술과 정황

이 나오면서 외압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단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

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외압 의혹은 직권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 청와대 업

무 분장에 따르면 경찰 인사는 민정

수석실이 아닌 정무수석실에서 맡는

다. 결국 민정수석실이 직권남용 교

사범이란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yjw@news1.kr

뇌물 대가성 밝힐 '윤중천 입'…포괄일죄 처리 난제

청와대 수사외압 혐의…직권범위 둘러싼 공방예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

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검찰수사가 의혹을 규명하

지 못한 '실패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문 총장은 29일 오후 6시30분께 퇴근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3번째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

문에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

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며 "그러한 점에 유념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

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 총장은 그동안 당시 검찰수사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5일 검찰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

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과거 두 차례 수사

가 의혹규명에 실패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문 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할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

고 관련 수사단'의 수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선정한 이

유에 대해선 "(여 지검장은)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분

류돼 있고 그 강직함을 인정받은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여 검사장은 특별

수사의 최일선에 배치돼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한 베테랑 검사로 알려졌

다.   hyun@yna.co.kr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의 관련 과거수사,
의혹 불식 못한 수사"

'실패한 수사' 첫 인정…"여환섭 단장, 수사력 출중하고 강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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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수사외압' 재수사 착수…성패 좌우할 쟁점은



박영선•황교안, 진실공방…"기억 안나"vs "거짓말"
18 The Boston Korea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이슈로 보는 본국뉴스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김정률

기자, 김세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자유한

국당 대표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

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 당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담긴 CD의 공유와 차관

인사문제 논의여부를 놓고 거듭 진실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자가 법제사법위원장 역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폭력•성접대 의혹 관련 동영상을 언급

하며 황 대표에게 김 전 차관의 임명을

만류했다고 발언하자, 황 대표는 "기억

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다시금 "거짓말"이라고 반박

했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

사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역임 당

시 김 전 차관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

다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

에 "(당시) 황 장관을 만나, 제가 제보받

은 동영상 CD를 봤는데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따로 말씀드

린 바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

기 며칠 전 황교안 당시 장관이 국회에

온 날 제가 황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 동

영상 CD를 꺼내 황 장관에게 (보여주

며)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

기 때문에 이 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 "황 장관에게 '제가 야당 법사위원

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간

곡하게 건의드리는 것이다'라고 법사

위원장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들과 만나 CD를 봤다는 박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턱도 없는(어림없다) 소

리"라며 "그런 CD는 본 적이 없다. CD

를 왜 법사위원장실에서 보느냐"고 반

박했다. 

황 대표는 당시 법사위원장인 박 후

보자와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

사위가 열리면 위원장실에는 들렀다"

면서도 "하지만 (김 전 차관 관련 얘기

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

했다.

박 후보자가 우려를 표명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제 그런 상황이 있었

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증 결과

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제가 장관이 된 뒤 이틀에

서 삼일 뒤에 김 전 차관이 임명됐다"며

"그 전에 검증을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

다는 얘기를 들었다. 본인에게 물어봐

도 그런 적(성접대)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차관이 2013년 물러난 이

후 계속 법무부장관 직을 수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질문에 "보고

서를 특정하면 얘기할 수 있지만, 포괄

적으로 물으면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그러자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대화 사실을 부인한 황 대표와

관련해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충분히

황교안 장관이 알아들을만큼 얘기했다

"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황교안 장관을 보자고 했

고, 황교안 장관이 그래서 법사위원장

실로 왔다"며 "만났던 장면이 너무나

또렷이 생각난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또 해당 CD에 담긴 별

장 성접대 동영상을 현재 민주평화당

소속인 박지원 의원과 봤다고 설명했

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3

년 3월 당시 김학의 차관 임명 때에 저

는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CD 동영상

, 사진, 녹음파일을 받아서 이를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며 "박영선 의원이 이

자료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에게 이

야기했는지 여부는 저는 알지는 못한

다"고 전했다. 

sekim@news1.kr

황 장관을 만나,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 따로 말씀드린 바 있다

황 대표 "기억이 나지 않는다"법리 공방대비한 듯 한발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박지

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

국당 대표가 인지했는지를 둘러싼 논란

과 관련해 "이제 황 대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순서다. 필요하다면 제가 추가 공

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3일 황교안 대표는 국회 안

오셨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13일 오후

5시 15분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 대

표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이 담긴 CD를 공유한 박영선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도 같은날 오후

4시 40분 황 대표를 만나 김학의 차관 임

명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대표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

자 박 의원이 관련 자료를 더 공개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누가 거짓말을 하나"

라고 했다.

한국당이 "경찰 수사라인은 김 전 차

관에 대한 동영상을 3월 19일에 확보했

다"며 박 의원의 영상 입수경로와 관련

해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김 전

차관 임명 4개월전부터 고발된 사건으

로 보도되었건만 3월 19일 내사 수사 착

수까지 경찰도 모르는 동영상을 입수했

다는 근거 없는 문제제기"라며 "당시 민

정수석이 동영상을 몰랐다면 무능하든

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반문

했다. sekim@news1.kr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29일 장관 후

보자 7명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규

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

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대회

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차

관의 성 접대 의혹을 사전 인지했다

는 의혹을 제기한 박영선 중소벤처기

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정치자금

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내주 초 수

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

대적인 역공을 취했다.

나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박 의원의 서울대병원 '황후 진료' 의

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을 직접 찾아

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여론전

도 폈다.

이날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

운 충돌'이라 발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이 여야 합의 불발로 무

산되자, 한국당 의원 약 80명은 오후

2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모여 문희

상 국회의장을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잘못된 안보

관을 보인 정경두 장관은 마땅히 물

러나야 한다"며 "민주당 출신 문 의장

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조

차 열지 않으며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표결 기회

조차 막는 문 의장께 정치권에서 유

행하는 '찌질하다'는 표현을 안 들려

드릴 수 없다"며 "문 의장은 의장으로

서 자격이 없다"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또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대통령은 수

준미달 장관 지명 모두 철회하라", "

인사참사 초래한 대통령은 사과하라

"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의원들은 '충돌장관 정경두 아웃',

'판문점 나무자르기 김연철 아웃', '위

선영선 박영선 아웃', '아들이 먼저다

조동호 아웃', '부동산투기 전문가 최

정호 아웃', '딱지의 신 진영 아웃', '건

강보험료 0원 문성혁 아웃', '위장전

입 박양우 아웃', '본회의 거부 국회의

장 사과하라' 등의 손팻말도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선 "많은 의혹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 이에

대한 고발은 물론이고, 중단된 청문

회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위선

적인 박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마

땅하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후

보자가 이름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이지, 실제는 야당과 황교안

대표를 음해하는 특임장관"이라고

비난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물러났는데 한 명이 물러나

서 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장관 후보

자 7명이 전부 부동산 투기전문가"라

며 "문 대통령은 온 국민 앞에 머리 숙

여 사죄하고 전부 임명을 철회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

수석을 당장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황교안, 2013년 3월13일 

국회 안오셨나…추가공개 검토"

한국당, 박영선에 대대적 역공…

"거짓답변·음해, 내주초 고발"

성일종 "朴, 일정표와 정치자금 지출내역 불일치…정치자금법 위반 자인"
본회의장 앞 "文정부 인사참사" 규탄 대회…"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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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전국 프랜차이즈 Subway 보스턴 남쪽, 연매상
:$395,000 매매가격:$140,000 ($7,500 - 한
번 내는 이전비 포함), 대학교 근처
훈련, 소유자 20+ 년 경영후 은퇴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0M, 매매가격 $640k
풀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아주고급동네
연매상 $80,000 좋은 랜트

프래밍험 지역: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급매매, 매드포드/섬머빌 세탁소
연매상: $110,000, 좋은 매매가격: $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급매매,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
연매상 $265,000, 좋은 매매 가격 $200,000
고급 동네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턴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턴 남서쪽, 내일 + 스킨 살롱: 연매상

$250,000 + 온라인 화장품 세일 ($40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랜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오너파이넨스고려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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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 떠나고 장관 후보자들은 검증 논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청와대

가 위기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김

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

란에 휩싸여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했

다.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검증 논란으

로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

도도 최저치를 찍었다.

논란의 여파는 '검증의 칼'을 쥐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조현옥 수석은 일명 '환경부 블랙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선상에도 올랐다.

2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

령의 직무수행 긍정수치가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일련의 상황에 대한 돌

파구를 찾지 못하면 다음 조사결과는

더욱 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 정

부가 가장 자신있게 내세우고 있는 '도

덕성'에 흠집이 났기 때문이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

가는 43%였다. 부정평가는 46%였다.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해결

부족(36%)이 가장 많이 꼽힌 점도 뼈아

프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 대통령은 바로 전날(28일)까지 외

국인 투자기업인들을 만나는 등 올해

꾸준히 경제행보를 해왔다.

◇'25억 상가매입' 논란 김의겸 사의…

"후임 얘기 단계 아냐"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출

입기자단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방에 자신의 사임 글을 올렸다. 김 대변

인은 "싸우면서 정이 든 걸까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릅니다"라며 그동

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진 '25억

상가매입' 논란에 대해 "너무 구차한 변

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

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며 자신

이 모르는 사이 아내가 결정을 내렸고

다만 이런 아내의 결정은 김 대변인 자

신의 무능과 게으름, 결정장애 탓이라

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마

지막 인사를 하면서 "어제(28일) 그만

둬야겠다고 생각했고 (오늘) 아침에 여

러분들에게 보낸 글을 작성하고 노영

민 대통령 비서실장께도 보냈다"며 "노

실장이 '대통령을 뵙고 상의하라'고 해

대통령과 점심을 하게 돼 있었는데 대

통령을 뵈면 여러분들에게 보낸 글을

보내기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저질렀다. 대통령과 점심을

먹고 산보를 했고 (대통령께서 저에 대

해) 걱정을 좀 해주셨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

는 대변인이었다. 한겨레 기자로서 박

근혜 정부가 무너진 결정적 계기인 '최

순실 게이트' 보도로 이름을 알렸고 당

초 초대 대변인으로 거론됐었다. 문 대

통령은 김 대변인 특유의 '까칠함'을 기

자들이 불편해하는걸 알고 있다면서도

그를 감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런 탓에 이번 논란과 관련, 야

당은 물론 범여권 등 청와대 외부의 비

판 목소리는 거셌다. 이날 민경욱 자유

한국당 대변인은 김 대변인 일에 대해

"문 대통령이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

김 대변인은 명예를 버리고 돈을 좇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대변인이 불법

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물러나게 된

데에 조심스럽게 아쉬움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여

당이 청와대에 김 대변인에 대한 우려

를 표명하는 등 김 대변인의 사의표명

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다고 여겨졌

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대변인 후

임에 대해서는 "사표수리도 되지 않았

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할 단계가 아

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표 또한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수리되기 때문에 김

대변인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

다. 일주일여간의 검증기간이 끝날 때

까지 김 대변인의 거취는 휴가 소진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7명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靑 "인

사검증 위배 없다고 봐"

설상가상으로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

택도 난항을 겪고 있다. 김 대변인의 투

기 의혹 여파로 보고서 채택은 더욱 어

려워지는 분위기다.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한 명도 없다. 한국당

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

당까지 모두 '낙마 후보 리스트'를 만드

는 형국이다.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

라도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7명 모두 '임명 강행'이라

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

증'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조국•조현옥

책임론'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

다. 더불어 이들 인사들을 최종 결정한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청와대는 '7대 인사검증' 기준(병역

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

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에 어긋나는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는 입장이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끊임

없이 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 부동

산 투기 의혹 등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자녀 꼼수증여,

논문표절 의혹 등이 걸려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후보자들이 그

와 연관된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일을

저지른 시기 등을 따져보면 7대 검증 기

준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항변이지

만 국회 분위기와 여론은 점점 악화되

는 기류다.

더구나 조현옥 수석의 경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

사선상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검찰은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기각과 무관하게 청와대

의 인사개입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입

장으로, 우선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

로 알려진다. 이후 소환 대상자는 조 수

석이 될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문보

고서가 채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7명 후보자 모두 인사검증 원칙에서

위배되는 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두 명이 문제, 한 명이 문제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도 저희는 생각하

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경제행보 등

을 꾸준히 이어가되, 내달 11일 미국 워

싱턴에서 가질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

해 현 정국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것으

로 보인다. 

cho11757@news1.kr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대변인 사의 표명…도덕성 흠집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난항 속 '조국•조현옥 책임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자 논란으로 대변인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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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황창규 KT회장이 KT

대표이사로서 20억원의 회사공금을 유용, 정·관·군·경 '

로비사단'을 구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

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KT새노조가 황 회장을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

한 사건을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배당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이 2014년 1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14명의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

위공무원 출신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민원 해결 등 로비

에 활용해 왔다고 폭로했다. 

황 회장은 고액 자문료 의혹 외에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다량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

5000만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

에게 4억여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

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 회장과 전

·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son@news1.kr

황창규 KT회장 '20억 로비 자문단' 
의혹 수사 착수

KT새노조 '황의 반칙, 배임' 고발…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배당"

14명의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공무원 출신에게 고액의 급여

홍문종, 남경필 등 연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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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조위, 세월호 CCTV 조작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해군과

해경이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를 조

직적으로 조작,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

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

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

를 열고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그해 8

월 검찰이 세월호 CCTV를 복원한 결

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

까지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는 사고 당일 세

월호가 이미 기운 오전 9시 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

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은 선박사고 조

사의 기초 증거인데도 참사 발생 두 달

이 지나서인 6월 22일 밤 11시 40분께 단

한 대 있던 CCTV DVR을 공식적으로

수거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CCTV 증

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놓고, 이후 연

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거하는 모습

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조위는 해군이 6월 22일 당시 '가짜

DVR'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을 확

인한 결과, 분리•수거 작업 과정이나

DVR을 들고나오는 과정에서 영상 속

에 DVR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

거로 들었다.

또한, 해군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찍

은 영상 속 DVR은 추후 검찰이 송치받

은 DVR과 서로 다르다는 점, DVR 수

거 작업이 밤늦게 남들이 알 수 없는 시

점에 이뤄졌다는 점도 DVR 조작 정황

을 뒷받침한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거 당시를 설명한 해군 측

의 진술도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특

조위는 부연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박병우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은 "해군과 해경

이 세월호 DVR을 6월 22일 이전에 미

리 수거해놓고, 이후 이상 없이 꺼내온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

했다.

그는 "(은폐의) 윗단(윗선)을 추론하

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누군가는

참사가 났을 때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했을 것이고 그래서 미리 수거했

을 수 있다고 본다. 국민께 발표하기 어

려운 상황이 있어서 수거를 연출한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국장은 "DVR 수거를 담당한 해

군 A중사는 '당시 DVR이 너무 무거워

왼손으로 엄브리컬(공기 공급과 통신,

수심 확인을 위한 연결 호스)을 잡고 오

른손으로 DVR을 쥔 상태였고, 세월호

선체 밖에서 대기중이던 B하사가 엄브

리컬을 잡아당김으로써 수직 상승했고

, 이후 DVR을 우현 쪽에 올려놨다'고

진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해경 측이 제공한 수중

영상을 보면 오른손으로 엄브리컬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잡고 식당을 거쳐

카페 창문을 통해 나온 것으로 확인된

다. DVR을 우현 쪽에 올려놓는 장면도

영상에 나타나지 않아 DVR을 원래 있

던 안내데스크에서 가져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선체 인양을 위한 바지선

위에 민간 잠수사와 독립 언론인 등이

있는 상황에서 DVR 수거를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밤늦은 시각에 작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국장은 "6월 22일 밤처럼 조용하

게 잠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통

상 해군들은 작업할 때 복명복창을 하

는데 그날은 하지 않았고, 왜 하지 않았

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만 답했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VR을 건져 올리던) 6

월 22일 밤 11시를 전후로 해서 바지선

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타임

테이블과 무전•교신 기록 등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특조위는 해경 측에서 DVR 수거 작

업이 담긴 수중 영상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

라 관련 제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특조위는 전화(☎02-6450-

3227)와 전자우편(416truth@korea,kr)

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박 국장은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진

술을 받고 있지만, 서로 말을 맞춘 것으

로 보인다"며 "해군 등에서 전역하신 분

들과 관계된 모든 분의 긴급 제보가 절

실하다"고 요청했다.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

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을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

하거나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

다.

soho@yna.co.kr

세월호 CCTV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참사 발생 3분 전 영상만 존재…

침몰 원인·선내 구조상황 안 담겨

2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에서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해군이 선내
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온 DVR과 세월호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설명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기술총괄 사장이었던 황창규(현 azKT 대표이사 회장)는 메모리반도체의 집적도가 1년
에 두 배씩 늘어난다는 이론 ‘황의 법칙’을 만들었다. 지금은 ‘황의 반칙’을 저질렀다는 지적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617-969-사구팔구

w w w . b h h -
snepr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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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이기도 했지만 지식에 대한 욕심이 한창 무르익을 때

였기 때문일 것이다. 동네의 대학생 형들이 카니발을 간다고 자

랑이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봤지만 설명도 없이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이었다. 음악시간에는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라는

악곡에 대해 배웠지만 사육제가 뭔지 알지는 못했다. 그런 걸

물어보면 괜히 중 3이나 돼서 무식하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 물

어보지는 않았다.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다닐 무렵 강남역 근

처에 카르네 스테이션이라는 고기집이 생겼다. 프랑스 말 같기

도 하고 영어 같기도 했지만 뜻을 궁금해 하지는 않았다. 시간

이 흐르고 기아자동차에서 카니발이란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그냥 그런가보다 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본격적으로 영어공부를 시작하면서였다. 대학생 형이 말해주

지 않았던 carnival, 생상의 Le Carnaval des Animaux, 그리고

강남역 근처의 Carne Station. 이 단어들에 모두 carn-란 어근

이 들어가고 이 어근은 ‘고기, 살’을 의미하는 라틴어 caro에

서 왔다. 엄밀하게 말하면 caro-가 ‘고기, 살’이란 뜻이고

levare가 ‘치우다, 올리다’란 뜻인데, 이 파생어가 carnival로

변화된 것이다.    

카니발은 사실 단순히 ‘축제’라고 번역하기에는 훨씬 더

진지한 뜻이 있다. 여기 저기 대학들에서 카니발을 한다고 난리

를 치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과연 대학생들이 그 깊은 뜻을 알

고나 쓰는지 의의한 생각이 들 정도이다. carnival은 이미 1540

년대부터 등장한다. 사순절(Lent) 직전에 육식을 하면서 즐기

는 시기라는 뜻을 가진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사순절(

四旬節)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이므로 기독교도들은 이 기간

에 금식과 특별기도 혹은 적어도 그에 걸맞은 경건한 생활을 해

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 전에 온갖

가축들을 잡아 흥청망청 먹어두려는 속셈으로 만들어낸 행사

가 바로 ‘사육제’인 것이다.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는 축제가

바로 carnival인 것이다.  재미있게도 엄밀하게 말하면 carnival

은 ‘고기를 치운다’란 뜻을 가진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못 먹게 되니까 그 전에 고기를 치운다는 말이다. 미국영어에서

carnival이 서커스나 놀이공원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1920년대 이후이다. 

필자는 회교권 국가를 몇 군데 간 적이 있다. 마침 라마단 즉

금식기간이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그들의 말인즉 라마단이 시

작되면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그 전날까지 많이 먹어두어야 한

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라마단은 낮 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밤에

는 또 왕창 먹어두어야 한다고 했다. 사람에 따라 신실함이 다

르겠지만 덜 진지한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계율을 위반하지 않

으면서도 향락을 즐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경건

하고 엄숙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한 순간 인간적으로 보여서

재미있기도 했다.   

채식주의자를 vegetarian이라 하지만 ‘채식의’란 형용사

는 herbivorous라 하고 ‘육식의’란 말은 carnivorous라 한다.

herb-(채소의)와 vorous(먹다)가 합한 것처럼, carni-(고기)와

vorous(먹다)가 결합한 것이다. 이 어근은 현대 영어에서도

devour(게걸스럽게 먹다)와 같은 단어에 남아있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고기 뷔페인 carne station은 말 그대로

‘고기’를 파는 정거장인 셈이다.  <동물의 사육제>를 작곡한

프랑스 작곡가 생상은 Camille Saint-Saëns이라 쓴다. 사실 음

악의 문외한인 필자는 중학교 시절 들었던 생상이 Saint-Saëns

이란 사람이었음을 성인이 되어서야 알았다. 

incarnate(구현하다)는 육체를 부여하다란 뜻이다. incarna-

dine은 육체를 가졌을 때의 색 즉 ‘피처럼 붉은 색의’란 뜻이

다. 

카니발을 아시나요?

[ 오르고의 영어잡설 54 ]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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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skyboston@hanmail.net

688회 

자유의 반대말이 꼭 억압, 속박, 핍박, 탄압

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

질 때의 시점에서 본다면 말이다. 특별히 어떤

관계를 들추지 않더라도 가정 안에서의 부부

관계에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배려하기

보다는 눈치를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

던가.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부모의 안절부절못함이 답답함일 테고, 부모

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마음

에서 늘 편치 않은 마음의 짐으로 있는 것이다

.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고 삭히며 겪는

일일 것이다.

삼십 년을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 가만히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남편에게 고

마운 마음이 가득하다. 그것은 우리 또래의 한

국 부부들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부장적 남편들이 몇 존재한

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한국에 사는 한국 부

부들의 모습과는 달리 미국에 사는 한국 부부

들의 모습이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다. 물론,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상냥하게 잘하

는 아내들이 여럿 있기는 하다. 이렇게 이런저

런 분야가 다른 모임에서 만나는 한국 부부들

을 보면서 내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더욱

더 깊어졌다.

그것은 무겁게 점잖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쓸데없이 가볍지 않아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

는 것이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삼십 년을 살다

보니 특별히 나라는 사람을 상대방에게 일러

주지 않아도 서로에게 조금씩 물들어 베어지

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베어진 냄새가 싫지

않고, 그렇게 또 함께 오랜 세월 보내고 시간

이 지나니 나도 모르게 그 향이 좋아진 것이다

.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며 궂은 내,

고운 내 다 맡으며 마음에서 썩고 또 썩어 삭

혀진 내음이지 않을까 한다. 남편인들 어찌 아

내인 내가 늘 곱기만 했을까.

혹여, 여행으로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 가끔

은 그 베어진 냄새가 생각나고 그 향이 그리워

지는 것을 보면 부부라는 것이 참으로 '신묘막

측(神妙莫測)' 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하늘이 주신 축복임을 알기에 말

이다. 신묘막측(神妙莫測)의 뜻을 찾아보니

그 뜻은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영

묘함'이라고 한다. 그렇다, 서로 너무도 다른

사람이 만나 함께 산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울

까. 그런데 삼십 년을 살고 보니 이제는 하늘

이 주신 그 심오함의 뜻을 조금은 짐작할 것

같다. 내게 부족한 것을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이치를

말이다.

'신묘막측(神妙莫測)' 시편 139:14 내가 주

께 감사해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

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

이다. 이 고백이 내 오늘의 기도가 되었다. 그

렇다, 이렇듯 지난 나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내 남편과 세

아이를 떠올리며 나는 오늘의 감사가 절로 차

오르는 것이다. 어찌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늘의 도우심이 없으셨다

면 어찌 오늘 여기에서 나를 만날 수 있었겠는

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도 덜도 아닌

오늘 만난 인연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함

으로 눈물이 고인다.

여행을 좋아하는 나는 세 아이를 대학을 졸

업시키고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자기들의 자

리에서 자리매김하며 사는 것으로 늘 감사함

으로 있다. 나의 자유 여행은 세 아이들이 자

신의 일을 찾아서 하고 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세 아이를 바쁘고 정신없이 키웠다.

그 바빴던 시간을 지금에 와서야 남편과 함께

둘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

누는 것이다. 세 아이를 키우며 즐겁고 행복했

던 그리고 버겁고 힘들었던 것들을 혼자가 아

닌 둘이서 나누는 것이다. 그것은 다는 어떤

이도 아닌 자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남편

과 아내가 함께 즐겁고 행복해지는 시간이다.

자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의 반대

말이 굳이 억압이나 속박, 핍박, 탄압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쩌면 자유의 반대말을

굳이 말하라면 방종이 아닐까 싶다.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로서

도 그랬으며, 여행을 좋아하는 내가 혼자 여행

을 하는 중에도 그랬다. 물론, 앞으로 자유로

운 여행을 하는 나는 여전히 그럴 것이다. 그

이유는 자유에 속한 책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

문이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이 부부간이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든 그렇다. 자유에

는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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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는 미당이요, 북에는 백석. 백석의 시

한편이다. 눈내리는 밤 어울릴 시가 어디 이 뿐

이랴. 하지만 이 시를 이용악의 것인줄 알았다. 

신살구를 잘도 먹더니 

눈 오는 아침 

나어린 아내는 첫아들을 낳았다

인가 먼 산중에 

까치는 배나무에서 짖는다

컴컴한 부엌에서는 늙은 홀아비의 

시아버지가 미역국을 끓인다 

그 마을의 외딴집에서도 

산국을 끓인다.

(백석, 적경寂景)

= 70년전, 백석에 관한 신문기사 일부분이다

.  '녹두빛 '더블부레스트'를 젖히고 한대寒帶의

바다의 물결을 연상시키는 검은 머리의 웨이브

를 휘날리면서 광화문통 네거리를 건너가는 한

청년의 풍채는 나로 하여금 때때로 그 주위를

몽파르나스로 환각시킨다. (조선일보 1936년 1

월 29일).    

= 그의 옛적 사진을 보면 신문기사에 과장이

없어 보인다. 헤어스타일이 전위적으로 보이는

데, 꽤나 젊었다. 한편 백석의 노년 사진도 나란

히 실려 있었다. 검은 머리 웨이브를 휘날리며

광화문통 네거리를 걷는 모던보이 풍모는 찾을

수 없다. 인민복 차림의 초라한 노인이 카메라

을 보고 있었던 거다. 미소도 없고, 굳게 다문 입

술이 꽤나 힘들어 보였다. 

= 그가 이북에서 남긴 작품은 없던가? 왜 없

겠는가. 이북에서 지었다는 시라 했다. 시에 까

막눈인 내가 읽어도 이건 시라 할 수없겠다. 백

석도 살기위해 몸부림쳤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바다는 이 나라 사람들 위해/ 아담한 문화 주

택 골고로히 세워주네/ 재봉기도 라디오도 사

들이네-/… 이 나라 사람들 선뜻 대답하리라-/

이 바다, 사회주의 나라의/ 사회주의 바다라고

”  (사회주의의 바다, 백석, 신문에서 발췌)

= 그의 젊은 시절 여인 ‘자야子夜’가 있다

. 여인은 서울에서 요정을 경영했다고 들었다.

그가 요정을 폐업하면서, 그 건물은 절이 되었

다고 했다. 기부한 금액이 1000억이라 하던가.

법정스님이 기부받은 돈으로 길상사를 창건했

다는 거다. 그녀가 했다는 말이다. 돈 천억億은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 

= 백석이라면 바로 이 시일것이다. 역시 겨

울에 읽어야 제맛인데, 지난 겨울 읽었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중에서)

= 삼월말 이다. 보스톤엔 다시 눈이 내릴 것

인가? 덕분에 나타샤가 찾아 오려나?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마태 28:3)

한담객설閑談客說: 백석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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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특별한 날을 맞이하면 뜻깊게 보내

기 위해서 고급식당에 간다. 음식 가격은 당

연히 시중 음식점에 비해서 비싸다. 잔뜩 기

대했는데 맛이 좀 그렇다. 불평을 조금 하니

주방을 지휘하는 주방장이 나온다. 손님이 주

방장에게 음식 맛을 어떠한지 먹어보라고 요

구한다. 주방장은 “내가 만든 음식이지만 나

는 먹지 않는다. 사실 맛이 없고 가격은 매우

비싸다.”라고 말하면 손님의 기분은 어떠할

까?

회사 대부분은 직원에게 은퇴플랜을 제공

한다. 대표적인 것이 401(k)이다. 직장인이 적

은 돈으로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플

랜이기 때문이다. 401(k)에는 회사원이 투자

할 수 있는 여러 투자종목이 있다. 투자종목

을 선택할 때 회사는 회사의 이익보다 회사원

의 이익을 우선해서 투자종목을 선택해야 한

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신용의 의무

(Fiduciary Duty)’이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프랭클린 투자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회사는 최

근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고소한

이유는 직원들에게 제공한 은퇴플랜의 투자

종목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로 투

자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률은 인덱스 펀드와

비교해서 떨어진다는 이유이다. 회사는 법정

에 가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음을 알고 최근

직원들과 $14 million으로 합의(Franklin

Templeton settles 401k lawsuit for $14 million,

Greg Lacurcl, InvestmentNews, Feb. 20,

2019)를 보았다.

Ameriprise는 일반인의 투자를 도와주는

금융회사이다. 여기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

는 10,000명 이상으로 큰 회사임이 틀림없다.

회사 직원인 재정설계사는 회사를 상대로 소

송했다. 직원에게 제공한 401(k) 투자종목 비

용이 너무 비싸고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이다

. 회사는 회사 직원들의 소송에 2,750만 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Ameriprise to

pay $27.5 million settlement in 401(k) fidu-

ciary breach suit, InvestmentNews, Mar. 26,

2015)

Edward Jones도 일반인의 투자를 도와주

는 금융회사이다. 여기에서 일하는 재정설계

사와 직원의 숫자가 40,000명 이상이다. 회사

직원인 재정설계사들이 소송한 이유는

401(k) 투자종목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

(Edward Jones can’t escape 401k fee class

action, Carmen Castro-Pagan, Bloomberg,

March 28, 2018)이다.

일반 투자자를 도와준다는 금융회사가 직

원들을 위한 은퇴플랜에 비용이 많이 드는 종

목으로 구성했다. 이것이 특정한 회사와 직원

들 간의 문제라고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설계

사는 본인들에게 제공한 비싼 투자종목에 대

해서 강력히 반대했지만, 고객의 투자 돈은

본인들이 싫다고 한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이

문제다. 다시 말해서 가격은 비싸고 맛이 없

는 음식에 재정설계사는 항의하지만 똑같은

음식을 본인의 고객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몇 개의 금융회사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MassMutual, Transamerica,

Fidelity, Wells Fargo, Newberger Berman,

Morgan Stanley, 등에서 일하는 투자회사 직

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이유로 고소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고소로 회사는 이긴

적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판결을 받

기 전 직원들과 합의했다.

일반 투자자는 재정설계사 모두가 손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신용의 의무’

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험설계사, 주식 브로커, 금융

회사에서 일하는 대부분 재정설계사는 이러

한 ‘신용의 의무’가 없다. 나를 도와주고

있는 재정설계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

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19)

투자회사의 실체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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